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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탄소나노튜브 국가표준 개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미래성장산업, 서비스, 환경, 에너지, 국가 산업인프라 등 5대 전략분야에 대해 500

여종의 국가표준을 개발하겠다고 1월1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를 통한 민간전문기관의 국가 표준개발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는 분야별 전문기관을 표준개발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표준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분야별 국가표준 개발 목표는 나노산업, 반도체, 차세대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산업 관련 바

이오 의약품, 자동차용 블랙박스, 탄소나노튜브,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100여종이다.

고령자, 장애인, 인체치수정보, 의료기기 등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재활운동치료기, 장애인용 보조기, 노인요

양시설, 영화, 사진 등 110여종이고, 재난관리시스템, 가스용품 등 환경과 관련해서는 150여종의 국가표준을 개

발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광물 등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60여종의 국가표준을 만들고 물류, 유통, 산업설비, 

정보보안 등 국가 산업인프라에 대한 국가표준은 80여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난 국가표준 중 2000여종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환경과 기술 변화

를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은 2만2000여종으로 프랑스(3만1000종), 독일(2만9583종), 영국(2만

5793종), 미국(9915종), 일본(9702종)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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